내가 처음 내려했던 시처럼 쓴 감사편지 (국어선생님의 피드백을 받고 편지형식으로 갈아엎었다.)

제목을 못지음

거긴 내 마음이 영그는 따뜻한 품속입니다.
지친 사람, 기쁜 사람, 짜증난 사람 등으로 모여
서로 웃고, 울고, 화내고 때론 적막한 그런 품속이다.
황금빛 들판에 벼처럼 풍요로운 감정이여
나와 감사하고 존중하고 같은 사랑이 있는 공간
우리 가족의 심장이며 따뜻하신 어머니
무심하시지만 단단한 마음의 우리 아버지
수다쟁이이자 소리로 품속을 가득 채우는 쌍둥이 난쟁이에게 고맙다.

--------------------------------------------------------------------------------------------------------------------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날, 처음 오는 학교가 낯설고, 친구들도 전부 처음 만나고, 이 학교를 다니면서 수능을 친다는 그런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던 제게 부모님께서 저를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네가 해온 대로만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힌 것 없는 평범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몇 마디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쌍둥이에게도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평소처럼 재밌게 놀고 별반 다르지 않은 소란스러운 모습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 감사한 일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영어와 수학에서 중간고사를 망치고 고등학교의 수준에 충격을 어머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너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말은 제 주위를 돌고 돌아 심장에 걸쳐졌습니다. 부모님께선 언제나 저를 떠받쳐주시고 힘들고 지쳤을 때 도움을 주신 감사한 기억이 마구 떠오릅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저를 어루만져주시는 어머니, 무심한 듯 단단한 마음을 지니셨지만, 한 순간 사랑을 쏟아내시는 아버지, 우리 집을 활기차게 만드는 쌍둥이 동생이 있어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의 글)

--------------------------------------------------------------------------------------------------------------------
(아래의 글)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날, 학교도 친구들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수능을 쳐야한다라는 그런 긴장감과 불안감에 예민해져 있던 저에게 부모님은 "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해라"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별할 것없는 평범한 이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중간고사를망치고 우울감에 빠져있던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 민규아, 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단다. 결과에 실망하기보다 포기하지 말고 한걸음씩 다시 나가보자, 분명 좋은 결과도 따로 올거야" 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셨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지금까지처럼 다시 최선을 다해라,너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제 머릿속 지나 심장에까지 전달되어 혈관을 타고 돌아 온몸에 퍼졌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에대한 믿음을 가져주셨던 기억이 한순간에 스쳐지나가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매 순간 사랑을 쏟아주시는 부모님, 시끄럽지만 재미있는 쌍둥이 동생들이 있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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